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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정치

2030 女 “여성정책 보고 투표할 것” 남성의 2배   
문화일보_2024.1.24.

인구 줄어도 1인 가구 폭증… 서울 살 집이 부족하다   
조선일보_2024.1.24.

‘인구 블랙홀’ 수도권 기업 6% 늘 때, 경남은 28% 사라졌다   
서울신문_2024.1.28.

◎ 사회 일반

이젠 반려동물 ‘49재’까지… 전용 법당도   
조선일보_2024.1.23.

금천구는 가정폭력·아동학대…강남구는 성매매 최다   
중앙일보_2024.1.23.

독일 세금 절반만 내는데…한국, 애 둘 키워도 혜택 별로 없다   
중앙일보_2024.1.25.

aT "설 차례상 비용 약 31만원… 작년과 비슷"   
조선비즈_2024.1.23.

'나혼자 산다' 10명 중 8명은 고독사 위험…중 고위험군 22.4%   
연합뉴스_2024.1.28.

데일리 오피니언(한국갤럽) 제572호 (2024년 1월 4주)   
- 양대 정당 대표 역할 평가,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, 5개 정당별 총선지지 의향여부 등

"한국은 가장 우울한 사회"…미국 인기 심리연구가 진단   
연합뉴스_2024.1.18.

‘팬데믹’ 30대 여성 셋 중 하나 자살충동, 남성 2배…왜?   
한겨레_2024.1.25.

“디지털기기 1시간 더 쓰면 수학 3점 하락”   
동아일보_2024.1.24.

◎ 청년 / 청소년

직장인 평균 급여 울산 1위 제주 '꼴찌'…격차 1천200만원   
연합뉴스_2024.1.20.

전국지표조사(주요 4개 조사회사) 리포트 제114호 (2024년 1월 4주)   
- 국정운영 평가, 정당지지도,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찬반, 부동산 정책 평가 등

◎ 경제 / 기업
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women/1125712.html
https://biz.chosun.com/distribution/food/2024/01/23/Y526X7DLMVEJHBIKSX3UTPWNFE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original&utm_campaign=biz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119146600002?section=search
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real_estate/2024/01/24/6EW4ZWI65JEI7J3YHFYFVSDHUE/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128038300009?input=1195m
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national_general/2024/01/23/PFDARBTFEFEMDGPVU42R4QBN4I/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24421
https://www.gallup.co.kr/gallupdb/reportContent.asp?seqNo=1454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23828
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40124/123197191/1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126141000530?input=1195m
http://nbsurvey.kr/archives/6064
https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4012401039910126002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40129005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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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시장서 작아지는 한국…中수입액 비중 6%대로 밀려   
연합뉴스_2024.1.28.

*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언
론
 보

도
 기

사
 큐

레
이
션

서울 직장인 상위 0.1% 평균 연봉 14억원…강원 0.1%와 3배 차이   
연합뉴스_2024.1.27.

달달한 ‘시럽급여’? 비자발적 퇴직자 절반은 “받지도 못했어요”   
경향신문_2024.1.21.

직장인 20% “지난 2주간 ‘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’고 생각”   
한겨레_2024.1.28.

"AI보다 기후변화가 올해 인류의 최대 위협"   
연합뉴스_2024.1.21.

인력난 굳어진 韓 “2040년까지 해외서 연평균 45만명 데려 와야”   
중앙일보_2024.1.24.

온몸 아픈데 확진까지 평균 1년…원인 모르는 섬유근육통   
중앙일보_2024.1.20.

"지구종말시계, 종말까지 90초…작년과 같지만 안정 의미 아냐"   
연합뉴스_2024.1.24.

◎ 건강

“이 운동 하면 10년 더 산다” 3위 축구, 2위 배드민턴, 1위는?   
조선일보_2024.1.24.

◎ 세계 / 국제

미디어, 신앙성장에 큰 도움   
한국기독공보_2024.1.15.

"4명 중 1명 반려인"…이젠 반려동물 동반예배까지 등장   
데일리굿뉴스_2024.1.23.

교회 떠나는 다음세대…2030 개신교인 10년 새 '반토막'   
데일리굿뉴스_2024.1.16.

◎ 기독교 / 종교
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24258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126141900002?input=1195m
https://www.goodnews1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0680
https://www.chosun.com/economy/money/2024/01/23/35NDGKPLTRD7PMOH6KPMSX45BU/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119115200009?section=search
https://www.goodnews1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0957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124004800091?input=1195p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labor/1126197.html
https://www.pckworld.com/article.php?aid=10085484311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126096800003?input=1195m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23232
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2401211353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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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기획기사 : 유예사회 갇힌 한국, (중앙일보)

64년생 vs 93년생 인생시간표, 취업 결혼 4년씩 더 밀렸다 _2024.1.25.

90대 노모-30대 아들 다 부양하는 5060…'낀세대'는 쉴 수 없다 _2024.1.25.

2008 금융위기 직격탄, 80년대생부터 유예세대 본격화 _2024.1.25.

"3년 투자 땐 30년간 억대연봉"…취업 결혼 이래서 미룬다 _2024.1.26.

'재렉스' 빠진 유예세대 "아껴야 잘산다? 아끼지 말고 잘살자" _2024.1.26.

"12억 집 물려받아"vs"내가 집안 일으켜야"…엇갈린 유예세대 _2024.1.26.

33세 '늦깎이 신입' 늘었다…취업 유예가 만든 비효율 사회 _2024.1.29.
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24427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24777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24776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24423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24502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24772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25243

